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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것은 질주하는 스포츠카다” 조진주의 ‘서주와 론도 카프리치
오소’[나명반]

한번 귀맛 들이면 미치도록 듣게 될 것 같은 연주
조진주의 네 번째 음반…
전곡 생상스 작품으로 채워
굵으면서 까칠한 음색, ‘조진주 사운드’의 진수

스윽 스윽 칼을 가는 듯한 연주다. 게다가 자기 소리가 뚜렷하다.
듣는 순간 알았다. 이 사람의 연주는 호불호가 분명할 것이라는 것을. ‘불호’인 사람은 더 이상 듣지 않겠지
만, ‘호’인 사람은 미치도록 듣게 될 것이다.

생상스의 ‘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’는 바이올리니스트들의 경연장 같은 곡. 일류치고 이 곡을 무대에서
연주하지 않은 이가 있을까. 바이올린의, 바이올린에 의한, 바이올린을 위한 곡이다. 악기 바꿔 연주하기가
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요즘이지만, 이 곡만큼은 그 어떤 악기로 연주해도 바이올린을 대체할 수 없다.

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의 ‘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’는 11월에 출시된 그의 네 번째 음반의 첫 번째 트랙
곡이다. 음반을 생상스의 작품들로만 채웠고, 그래서 타이틀도 ‘생상스’다. ‘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’는
이 음반의 타이틀곡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.

생상스가 자신보다 한창 나이가 어린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파블로 데 사라사테를 위해 작곡한 곡.
프랑스 작곡가가 스페인 바이올리니스트를 위해 썼기에 두 나라의 감성이 물과 잉크처럼 섞여 있다. 여기
에 이탈리아도 슬그머니 끼어든다. ‘카프리치오소’는 ‘변덕’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탈리아어다.
이들이 가진 ‘함께 또 따로’의 미묘한 느낌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도 연주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.

조진주의 연주는 도발적이다. 자칫 지나치게 감상적이거나 기교의 과시로 치달을 수 있는 이 곡을 고속도
로 위의 스포츠카처럼 질주한다. 한 점 의심이 들지 않는 호쾌한 연주다.
하나하나 뜯어보면 일류다운 기교로 가득하지만 막상 연주에서는 도드라지지 않는다. 기교는 자동차가 마
음껏 달릴 수 있도록 안에서 부품으로서만 기능하고 있다. 청자들은 그저 조진주라는 이름의 이 멋진 스포
츠카가 선보이는 눈부신 퍼포먼스를 넋 놓고 바라볼 뿐이다.

여기에 음색을 빼놓을 수 없다. 조진주의 현과 활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상당히 독특해 다른 바이올리니스
트들과는 확연히 구분된다. 펜으로 치면 촉의 끝이 살짝 갈라져 있다. 이 미묘한 차이가 굵으면서도 어딘지
까칠한 느낌의 ‘조진주 사운드’를 완성한다. 조진주는 이 매력적인 소리를 곡의 전체가 아닌, 포인트 부분
에만 적용해 입체감을 더하고 있다.

조진주와 합을 맞춘 아파시오나토 앙상블은 조진주의 사운드에 특화된 듯 완벽하게 동행한다. 역시 힘차고
뼈대가 굵은 사운드로 듣는 이의 귀와 심장을 곧바로 직결시킨다. 지휘자는 완벽하게 조진주의 연주와 해
석을 이해하고 있다.

이 음반에는 생상스의 또 다른 바이올린 명작인 협주곡 3번 B단조도 수록되어 있다. 1악장 역시 명연으로
‘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’처럼 시원시원한 연주다.

※ 이 코너는 최근 출시된 음반, 앨범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. 코너의 타이틀 ‘나명반’은 ‘나중에 명반이 될
음반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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